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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o implement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potential capacity in marital life, 

targeted at marriage expectant couple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For this study, 8 marriage expectant couples 

residing in Seoul participated. 

For this study, advance and follow-up surveys were conducted. To be specific, the advanced surveys questions were posed 

regarding general features, the level of communication, conflict-resolution skills and the attitude toward the role of the gender 

and so forth of those persons polled. In follow-up surveys, questions were asked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the participant 

was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and teaching process in each session of the programs, the attitude toward 

the role of the gender, the level of communication and conflict-resolution skill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verified 

based on the subjectiv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instructor and the program manager and the statistical analyses of advance 

and follow-up surveys. 

Our findings show:

First, the changes in 'the attitude toward the role of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s after 'the education of the role of the 

gender'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Second, after 'the education of communication' was implemented, the capability of the participants to communicate proved 

to have improved. 

Third, the extent to which the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scored higher than the average, 

the level of educational satisfaction with 'the skill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husband and wife' scoring the highest. 

Fourth,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program,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each party of the couple turned out relatively high, and the level of the overall education

program also proved to b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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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⒈ 연구의 목   필요성

결혼초기의 배우자간의 적응여부는 결혼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잘 유지시키고 발달

시켜나갈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는 그들의 결혼생

활의 질적 측면에 매우 중요하게 관계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는 매우 큰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김숙자, 2008; 

김영화 등, 2007; 박주희, 2007).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5년도 

기준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조 

이혼율 또한 미국을 뒤따라 세계 2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하여 국가적으로도 이혼의 

예방과 이혼의 원인을 다차원적 시각에서 규명하는 것을 위해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에게 되었다. 

통계청(2008)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7년

도 한해 조이혼율은 2.5건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2003년도 

조이혼율 3.5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지속적

인 감소를 예견하기는 아직 어렵다. 동거 기간별 구성비에 

따르면, 5년 미만 27.1%,로 가장 높아 배우자 간의 결혼초기부

터의 결혼생활의 적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이 강조된다. 즉,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 

태도, 행동 측면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커플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손정영 등, 2005)

한편,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것에 주목

하여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1981) 미래의 가족은 가족의 

경제적 또는 돌봄의 기능보다는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기능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즉, 미래의 결혼생활에

서의 배우자 상호간의 역할 기대는 인생의 반려자, 성적 파트너 

그리고 따뜻한 정서적 지원자로서 마음의 안식을 제공받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는 현대결혼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

였다. 또한 배우자간의 사회적 관계기능은 그들의 결혼관계 

뿐만 가족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밝혀

지고 있다(Mace, 1979). 즉, 부부관계는 가족전체의 가장 중심

이 되는 가족 하위체계이므로 역기능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가족은 그들 가족생활을 기능적이고 건강하게 수행하기가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상호관계를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문제의 예방과 함께 가족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편, 결혼생활의 문제예방을 위한 한 방안으로 ‘결혼준비교육’

을 제안할 수 있다. ‘결혼준비교육’은 결혼 전에 커플의 대인관계

의 잠재능력을 강화시켜 그들의 미래가족생활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결혼준비교육은 결혼문제의 예방을 고려할 때 결혼 전에 

부부들의 적응능력을 돕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다. 부부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은 결혼 이전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관계 향상교육의 제공시기와 그 교육효과를 분석한 한 

연구는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이전 ‘미혼시기’의 교육이 결혼 

후에 제공 되어지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박말순, 1998). 즉 부부문제는 

문제가 발생 한 후 치료적 개입을 시도할지라도 문제를 경험한 

부부들은 그들 갈등의 기억과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병리적인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할 때 결혼문제의 예방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커플들의 결혼 전의 

교제기간에 형성되고 발전된 대인관계의 유형들은 결혼관계의 

성공여부에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Cate & Lloyd, 1988).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준비교육’은 이혼 등 가족

문제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사회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진다. 즉, 결혼준

비교육은 가족문제를 예방시킴으로써 문제 발생 후 사후 처리

를 위한 국가비용의 절감에 공헌할 것이며, 가정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희, 2005).

본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은 ‘가족문제의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즉, ‘예방과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예비부부들의 결혼

생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결혼생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결혼생활의 잠재적 보호 능력을 강화시켜 안정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결혼관

계에 내재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인자(Risk Factors)'를 억제

시키고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를 촉진시키는 것을 전

제로 하였다(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즉, 가족문제 예방의 시각에서 부부의 신념체계, 역할구조, 

의사소통의 과정, 응집력, 유연성(Walsh, 1998) 등과 같은 효

과적 가족기능의 핵심요소들인 내적자원들을 강화시켜 부부

들이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스트레스를 잘 다루

어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성장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이다(박주희, 2007).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은 예비커플의 미래가족의 

문제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커플교육이다. 결혼을 

앞둔 커플의 프로그램 참여는 그들로 하여금 결혼생활에서 

보다 높은 질적 수준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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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에 

관계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들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현대가족의 특징을 반영하여 

핵심적인 주제영역을 선정하였다. 특히 변화되어져가는 가족

의 기능 및 결혼생활에 대한 이해, 맞벌이 가족의 증가에 따른 

배우간의 평등한 관계형성 및 역할 분담의 욕구 등을 중요하게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

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를 고려하여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

하였다. 변화하는 현대가족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가족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회적 자원의 사용을 위한 용이한 접근성은 가족의 문제예방

과 기능강화에 공헌하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기술을 교육 내용으

로 포함하였다.

Olson(1983)은 결혼 전 교제기간 동안 능동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형성하고 발달시킨 부부들은 결혼 후 그들의 결혼생활

의 만족도와 적응능력이 높다고 한다. 

부부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의사소통의 불

일치는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

지고 있다(박주희, 2007; 송정아, 2006).

셋째, 배우간의 평등한 관계형성 및 역할 분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였다. 

맞벌이 가족이 증가해가는 것과 함께 성 역할 교육 현대 

부부교육의 매우 중요한 주제영역이다. 배우자간의 역할 공유

가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매우 심각한 부부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갈등과 위기는 결혼생활의 위험인

자로 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사랑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 한다(박주희, 2007). 사랑과 친 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부부관계를 이끄는 핵심적인 기술을 촉진시킬 

것이다. 사랑은 현대결혼의 주춧돌이 되는 것처럼 부부간의 

건강한 애정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부교육의 매우 

내용이다. 

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결혼초기 부부들의 적응을 위한 

매우 과제이다. 

부부생활에서의 성은 성적 욕구충족과 재생산적 생리를 넘

어서 더욱 심층적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결혼생활에서 적용되어져야 할 성적 윤리 및 가치 등을 고려한 

부부들이 지녀야 할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부부생활의 적응

에 매우 중요하게 관계한다. 

부부의 적응능력 강화는 결혼초기부터 부부가 새로운 가족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과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체계를 형성하는 것과 

부부의 사랑과 원만한 성적 관계 등의 부부관계의 강화에 의하여 

성취되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부부들의 결혼생활의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평등한 성역할 구조의 형성 

등을 돕는 결혼기능의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최정숙, 2008) 및 실시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

적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미래 결혼 생활의 향상을 위한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에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부부의 욕구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을 예방과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 실시 하였다는 점과 교육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행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과 구별된다. 

Ⅱ. 이론  배경 

⒈ 결혼 비교육

최근 결혼준비교육 필요성 및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지

고 있다. 미국은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해온 대표 국가이다. 미국

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클라호마 주, 플로리다 주, 미네소타 

주 등에서는 결혼준비 및 그 지원에 관한 법안과 결혼 전 교육 

법안을 입법화하고 있다. 그 결과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해 

결혼준비교육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주도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들은 Maryland-Based Relationship 

Enrichment Curriculum, Florida-Based PAIRS(Practical 

Application of Relationship Skills)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도적 프로그램은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지고 있다. 

또한 Danver 대학의 부설연구소가 실시하는 PREP(The Preven-

tion and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는 공교육의 

교과과정에서 뿐 아니라 군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용

되어지고 있다. 그 밖의 대다수의 주에서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

은 주 행정부에서 결정한 통상 8시간에서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서 결혼증명 신청비용(Marriage License Fee)을 

삭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박주희, 2007).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의 주도인 ‘탈라하쉬(Tallahassee)’의 경우 공

교육 과정과 시민단체에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 준비교육이 실시된 지난 8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이혼이 

25% 감소되었다고 한다(MBC Special, 2006년 6월 16일). 또

한 ‘탈라하쉬(Tallahassee)’에서는 결혼준비교육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결혼준비교육을 이수한 부부들에게는 결혼 등록

비 75불 중 1/3을 할인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성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결과들은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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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내용 및 실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있어도 결혼준비교

육은 결과적으로 결혼의 안정성과 결혼생활의 향상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오윤자, 

2001; 정미향 등, 2001; 정현숙, 2005). 

한편, 우리나라의 결혼준비교육’은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여 

교육의 목표를 변화시켜왔다. 초기 결혼준비교육은 1970년대 

경에 시작되었으며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 포항 여성회관 

등에서 ‘신부강좌’ 들을 개설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부들

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을 돕는 요리, 예절, 가정관리, 교양 등의 

교양교육과 알뜰살림 꾸리기 위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

였다. 중기 라 할 수 있는 1980년대는 ‘두란노 서원’의 ‘결혼예

비학교’ 등과 같은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결혼준비교육이 실시

되었다. 이 시기는 초기의 신부교육인 개인교육에서 벗어나 

배우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부부의 유대감을 촉진

시키기 위한 배우자의 관계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즉, 

커플간의 성장을 촉진 시키고 관계향상과 욕구충족을 중요시 

하였다. 이 시기는 결혼준비교육은 개인 중심의 단순한 정보제

공 보다는 교육을 통해 커플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및 결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박주희, 2007).

현재의 결혼준비교육은 학문적 접근에 의하여 가족생활의 

평생 발달적 과제를 성취시키기 위해 결혼과 가족에서 발생되

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실제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부부 상호간

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영호 등, 2004). 

⒉ 부부 계의 향상

1) 개념

부부관계의 상호증진은 결혼생활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관

계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신수

련, 1993; Fowers, 1990; Sabatelli, 1980). 현대가족을 위한 

‘결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의 향상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한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윤자(2002)는 부부관

계의 향상은 부부체계내의 강점을 인지시키고, 변화에 잘 대처

하며 적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더욱 기능적이고 만족한 결

혼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였다. 

Olson외(1983)와 Olson(2003)은 부부관계의 만족과 향상을 

ENRICH 커플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는 ENRICH 커플 척도의 

내용을 결혼생활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의사소통(Com-

munication),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이상적 기대(Idea-

listic Distortion)등 부부생활의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조화와 

만족감 등으로 구분하였다. 

부부향상에 대한 개념은 부부생활의 모든 국면을 조명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부부향상의 평가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부부생활의 만족이라

고 할 수 있다(김태현․박주희, 2005). 

부부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를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

근의 연구들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같은 외적 요인의 연관에서 뿐 아니라 부부의 질적 

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적 능력에 매우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탐구한다(홍성례․유영주, 2000; 강학중․유영주, 2003).

2) 부부관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관계의 향상과 관계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들이 탐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예비부부교육”의 핵심적인 교육과정인 효율적

인 의사소통의 기술, 성 역할의 이해, 성과 사랑의 요인들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1) 의사소통의 기술 

부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은 부부간의 관계향상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방기주․

이기숙, 2002). 성숙한 방식의 의사소통은 결혼관계의 유지와 성장

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은 남녀 

각각의 상이한 성 심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볼 때 남녀 간의 

심리적 특성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다(Gray, 1995). 

최규련(1995)은 의사소통기술의 결핍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

등과 관련해서 부부관계의 갈등정도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

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Rollings와 Feldman(1970)부부관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결

혼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지적하였다 . 즉,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질과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기술은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과 부부의 질적 

관계를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들이 밝혀지고 있다(Clinebell, 1991; Jacobson & Margolin, 1979).

방기주와 이기숙(2002)은 결혼초기의 부부들의 의사소통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듣기, 표현하기, 문제해결의 기

술, 성 생활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배우자에 대한 이

해․부부헌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의 

능력증진 프로그램은 신혼기 부부의 결혼생활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각 하위 영역인 듣기, 말하기, 문제

해결 영역의 평균점수는 교육 후에 더욱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교육 후의 효과는 배우자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관계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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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간의 성역할 태도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간의 결혼생활 적응에 관련한 

다수의 연구는 배우자간의 성역할 태도는 결혼생활의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양명숙, 1996; 윤경자, 1997; 

Perry-Jenkins & Crouter, 1990;박주희, 2003; 차성란, 1998; 

Hochschild, 1997; Kane & Sanchez, 1994; Park & Liao, 

2000). 즉 전통적 태도를 지닌 남편을 배우자로 둔 아내일수록 

더욱 낮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양명숙, 

1996; 윤경자, 1997).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취업가정의 일과 

가족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접하게 관련하는 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Perry-Jenkins & Crouter(1990)은 남편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고정화된 관념의 정도는 부인이 취업하였

을 때 가사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였다. 즉, 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남편일수록 그들 

부인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비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남편들에 

비해 가사일을 덜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의 태도는 가족과 일의 양립과 관련한 여성들의 다중역

할 수행 및 결혼 생활에 질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Erickson, 1993; Pina & Bengston, 1993). 

한편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

들이 남성에 비하여 더욱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를 수용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한다(박주희, 2003; 차성란, 1998; Hochschild, 1997; Kane 

& Sanchez, 1994; Park & Liao, 2000) 다시 말하면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도 성역할 태도의 재사회화에서 지체를 보이는 현상을 나타

낸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남녀가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수용하는 

것에 차이를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Kane와 Sanchez(1994)는 맞벌

이 가족의 남편들은 그들 부인의 취업은 수용할 지라도 그들 스스

로가 부인과 가사 일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

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즉 대부분의 남편들은 부인들

의 취업을 지지하고 원하는 경우라도 여성의 직종으로 간주되는 

직종에서 일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며 아내들의 일차적 역할이 

가사와 육아를 위한 것으로 기대하는 전통적 태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Hochschild(1997)는 미국 ‘Amerco’ 

회사의 맞벌이 취업부부를 대상으로 취업부부가 가족과 일을 

양립시키는 행동을 연구하였으며 취업가족의 부부들은 부인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역할 공유 및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

에 있어서 전통적 역할 기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배우자간의 평등한 성 실현을 위한 교육적 개입은 

남편들에게 더욱 필요한 요구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서울시와 대전시에 거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의 참여도에 관한 차성란(1998)의 연구 결과도 남편

보다 아내가 더욱 평등한 성역할 분담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3) 사랑과 성

부부간의 사랑은 결혼초기의 단순한 열정을 넘어 결혼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할 매우 중요 한 인성 및 역할체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강진경외, 2001).

Sternberg(1989)는 사랑의 삼각이론을 제시하면서 사랑을 

친 감, 책임감, 열정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세가지 

요소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사랑의 세 요소는 요소간의 조합에 따라 사랑이 

아닌 것, 좋아함, 도취된 사랑, 공허한 사랑,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실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의 8가지 유형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는 것과 이와 같은 사랑의 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관계를 

둘러싼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과 관련된 여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한 사랑의 세 구성 

요소들도 각각 다른 속도와 강도로 변해가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랑의 유형은 일생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

다. 따라서 Sternberg(1989)는 사랑은 부부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시켜야할 과제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부부의 성적적응은 결혼생활 만족에 

관계한다는 사실을 보고 한다(장순복, 1996; Hurlbert et al., 

1993). 즉, 부부간의 성적 부적응은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낮게 

하는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며 드러내지 않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현숙(2004, 2003)은 성생활에 만족하는 부부일수록 평소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배우자들이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추구 이상의 사회적 관계 기능을 내포하는 활동이라는 것

과 결혼관계에서 성생활의 적응문제는 부부간의 생리적 욕구가 

동반된 부부 관계적 욕구로서 결혼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갖는 것을 이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⒊ 가족문제의 방을 한 과학  연구

가족문제의 예방을 위한 예방과학의 적용은 가족관계의 주된 

역기능을 예방하고 수정하는(Coie, et al. 1993) ‘독립적 위험인자’

에 초점을 둔 패러다임과 ‘보호’ 또는 ‘회복인자’의 패러다임의 

통합적 개념에 기초 한다(Hawkins et al., 1992). 즉, 예방과학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예비부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선행하여 결혼생활에 

내재할 수 있는 ’위험인자(risk factors)와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 양자를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위험인자(risk fac-

tors)’ 또는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 들의 출현으로 결혼 

생활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결과들이 발생 된다는 사실을 단순하

게 확신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출현했을 때 

더욱 그러한 결과들이 초래될 경향이 높다고 한다. 즉, ‘위험인자

(risk factors)'는 결혼생활의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을 증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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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요인이며,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는 결혼생활의 

문제발생 상태를 저지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보호인자

(protective factors)'는 ’위험인자(risk factors)가 출현했을 때만 

활용되어 질 수 가 있다. 

결혼준비교육은 부부가 그들 미래의 새로운 가정에서 그들 원 

가족에서의 경험을 뛰어 넘는 가족생활의 새로운 경험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결혼준비교육은 결혼 및 가족의 핵심기능을 강화

시킴으로서 결혼생활의 긍정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을 촉진시

키는 한편, 부부의 결혼생활의 기능을 저해하고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로부터 결혼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

하여 부부의 적응능력을 강화 시키는 방안이다(최정숙, 2008).

따라서 효과적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가족생활의 위

험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가족문제의 예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져야할 것이다. 

Ⅲ. 로그램 개발  실시

1. 로그램의 목

본 프로그램의 개발목적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

적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미래 결혼 생활의 향상을 위한 능력을 

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다.

2. 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예방과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결혼생활에 내재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인자

(risk factors)’, 즉 결혼생활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인, 부부, 가족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요인들의 억제와 보호

인자(protective factors), 즉 개인 또는 가족들이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 및 문제에 저항하도록 돕는 보호적 요소들의 적용을 

위한 기술의 습득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함양의 과정을 핵심적 내용으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각 회기의 구성은 제 1회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제 2회기: 부부관계와 성 역할의 교육, 제 3회기 의사소통

과 갈등해결의 기술교육, 제 4회기 사랑과 성에 대한 이해교육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1) 제 1회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체계론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즉, 가족을 이해할 때는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지닌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각 가족 구성들의 

역할과 관계를 이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육의 도입부분에서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과 현대가족의 특징에 대한 강의를 실시

하였다. 교육의 중심과정인 전개 부분에서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부의 주요역할에 대한 강의와 기능적 

가족이 되기 위한 부부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에 대한토론 및 참여

자들의 결혼준비상태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종결부분에서는 결혼에 대한 주요개념을 설명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2) 성역할과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

성역할에 대한 이해 교육은 우선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차이

를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에 관련된 개념

들은 생물학적인 성(sex), 사회적 성 혹은 젠더(gender), 성적 욕망

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성행동뿐 아니라 인간이 성에 대해 지니

고 있는 태도, 감정, 가치관, 이해심, 꿈, 행동, 환상, 존재 등을 

의미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내용을 포

함하였다. 또한 사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된 성역할 태도는 

의사소통의 유형과 자아개념, 성에 대한 태도, 정신건강 등 인간

행동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시키고 양성평등적 가

치의 추구와 태도의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을 돕기 위한 내용을 

포함 시켰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성역할과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육의 도입부분에서 성역할

에 대한 개념과 배우자간의 평등한 성(gender)실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의 강의를 실시하였다. 교육의 중심과정인 

전개 부분에서는 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역할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문화적 영향에 의해

서 불평등하게 분화되어 왔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강의를 실시

하였다.

또한 성격특성을 점검하는 검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

녀의 성 역할의 콤플렉스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

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종결부분에

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역할향상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3)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은 결혼준

비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정현숙 등(2005)는 

신혼부부들의 경우 의사소통을 애정표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신혼기 커플들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룰수

록 높은 질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커플들의 

갈등해결의 방식은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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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기의 내용 험인자 (risk factors) 보호인자(protective factors) 

결혼과 가족에 한 

반 인 이해 

․결혼에 해 이상  환상을 지니고 출발하는 것.

․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의 구조, 기능, 가치 에 

한 이해 부족 등의 요소 .

․ 기치 않은 스트 스  문제에 항하도록 돕는 것.

․ 사회의 결혼과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져오는 것 

․성에 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과 양성평등  태

도를 지니는 것. 

․자아개념의 증진 등의 요소.

성 역할 교육

․성에 한 통  념을 지니고 결혼생활을 출발하는 것. 

․섹스에 젠더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한 콤 스를 지니는 것 

등의 요소.

․성 역할에 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오는 것. 

․성인지  개념을 형성하는 것.  

․자아개념의 증진 등의 요소.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교육

․커 간의 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화가 결핍된 상 .

․잘못된 자기표 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 

․잘못된 경청기술의 용등과 같은 요소 

․건설 인 화법 

․합리 인 사고와 태도의 구축 등의 요소

사랑과 성에 한 교육 
․사랑에 한 개념  이해가 복한 상태.

․성에 한 그릇된 태도를 지니는 것 등의 요소 

․남성과 여성의 성 심리에 한 과학  이해를 갖는 것.

․자아개념을 증진시키는 것. 

․올바른 성지식을 지니는 것 등의 요소 

<표 1> 결혼 비교육의 내용구성을 한 험인자와 보호인자

방식은 미혼남녀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기술을 돕기 위한 내

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육의 도입부분에서 강의 내용의 소개와 참여자들이 친근

감을 갖도록 자기소개를 포함 시켰다. 교육의 중심과정인 전개 

부분에서는 대화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지향

적 대화법과 사실지향적 대회법에 대한 강의와 활동이 진행되

었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 및 남녀 

간의 성 심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바람직한 대화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나의 대화

방식, 자기표현의 연습, 경청기술사용, 갈등해결을 위한 기술, 

관계지향적 대화, 나 전달법 등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되었

다. 종결부분에서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재설명하고 평가하

였다. 

(4) 사랑과 성에 대한 이해교육

성과 사랑’에 대한 교육은 강의식 설명과 참여적 게임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의 

유형을 탐구하며 사랑의 유형과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사랑은 현대부부 관계에서 성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결혼 생활의 목표이며 커플들의 사랑에 대한 더욱 합리적인 

이해는 부부생활의 정서적인 안정에 접하게 관련한다. 성에 

관한 교육은 커플이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점검시키며 건강한 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도록 돕는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건강한 사랑과 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육의 도입부분에서 사랑과 성에 대한 이해 및 건강한 성 

실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교육의 중심과정인 전개 부분

에서는 사랑과 열정에 대한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랑의 일반적 특성 및 에로스, 루더스, 스토

르게, 프래그마, 마니아, 아가페 등 대한 강의와 사랑의 조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꾸어가는 사랑, 사랑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은 참여자들의 성에 대한 태도 

점검을 실시하는 활동과 남녀간의 성 반응의 차이를 이해시키

는데 초점을 둔 강의가 진행되었다. 종결부분에서는 올바른 

성 이해의 중요성을 재설명하고 평가하였다. 

2)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을 위한 위험인자와 보호인자의 설정

3. 로그램의 상과 운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총 8쌍이었다. 전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남녀 총 20명이었다. 그 중 결혼을 계획하는 8쌍의 

커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후 취업직종, 배우자와의 만남의 유형, 종교, 결혼 후 예상 

월 소득, 결혼 후 가족의 형태, 과거 결혼 전 예비 부부교육의 

참여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본과정은 2005년 5월 27일과 

5월 28일에 실시되었으며 총 4회기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의 

소요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120분으로, 총 8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각 회기의 진행은 강의, 그룹작업, 소집단 토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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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오리엔테이션  결혼과 가족에 한 이해 120분 

교육목  참여자들로 하여  사회체계로서의 가족의 특징과 기능성강화를 이해하도록 하며 행복한 결혼을 한 지침을 제시한다. 

교육목표 

① 사회체계로서의 가족의 특징을 이해시킨다.

② 기능  가족에 한 을 갖도록 돕는다.

③ 부부의 세 가지 역할을 이해시킨다. (표  역할, 도구  역할, 부부와 주  사람과의 계) 

④ 결혼 비상태 검. 

⑤ 행복한 결혼을 한 지침제시.

교육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비물 

오리엔테이션 

① 진행자의 인사, 일정 소개, 

사 요구도 조사
① 진행자가 로그램의 일정을 소개한다. 활  동 30

이름표

PPT

② 자기소개
② 자신의 이름, 결혼  등 본인 소개를 

하도록 한다. 
20

도  입 

① 결혼 비교육의 필요성 ① 결혼 비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강  의 15 PPT

② 가족의 특징에 한 이해 
② 사회체계로서의 가족의 특징을 

이해시킨다.

  개

① 건강한 가족에 한 이해 ① 부부간의 세 가지 역할을 이해시킨다.

강의  

활동

15
PPT 

결혼 비 상태 검사지 

②기능  가족이 되기 한 

역할수행에 한 토론 

② 기능  가족이 되기  한 바람직한 

역할 수행의 방법을 제시한다.
20

③ 결혼 비상태 검토 ③ 결혼 비상태를 검시킨다. 10

종  결 

① 요개념 재설명  평가
① 행복가족이 되기 한 지침을 

제시한다. 
10

② 다음시간 고  
② 다음세선 내용   시간을 고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표 2> 로그램 강의안 제 1회기 

Session 2: 성역할과 부부 계 120분

교육목  계  성 역할의 이해를 통한 평등한 커 부부 계 형성 

교육목표 
①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이해시킨다. 

② 성 역할이 부부 계  결혼 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시킨다.

교육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비물 

도  입  ① 강사  이번시간에 한 소개 

① 성역할 이해의 내용과 평등한 성 

(Gender) 실 의 요성을 

강조한다. 

강  의 10   

  개  

① 성에 한 이해

① 성역할의 개념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문화  향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분화되어 왔음을 이해시킨다. 

강  의 10
성격 특성 

검사지

② 성격특성을 검시킨다. 활  동 20

② 성 역할과 콤 스

① 남성다움과 콤 스, 여성다움과 

콤 스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시킨다. 

강  의 20

① 성역할 특성 

검사지1

② 성역할 특성 

검사지2

③ 성역할과 부부간의    사랑 

① 부부간의 사랑을 이해시킨다.  

② 부부의 권력, 역할, 의사소통 

계를 이해시킨다. 

강의  

토론 
40

③ 가사분담 

검사지 

종  결 

① 요한 개념 재설명
① 행복한 부부가 되기 한 

역할향상 지침을 제시한다.  
  

② 다음시간 고 
② 다음수업의 내용   시간을 

고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표 3> 로그램 강의안 제 2회기

⒋ 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구성은 <표 2>, <표 3>, < 표 4>,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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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

교육목  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효율 인 화기술을 습득하여 커 간의 계를 향상을 증진시킨다.

교육목표 

① 화의 원리를 악하도록 돕는다. 

② 자신의 화 성향을 악하도록 돕는다. 

③ 커 간의 화 성향을 이해시킨다. 

④ 화의 기술을 용하는 방법을 습득시킨다. 

⑤ 남성과 여성의 성 심리의 차이 을 이해하고 화상의 왜곡된 메시지를 이해시킨다. 

⑥ 자기표  연습

교육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비물 

도  입 ① 강사  강의내용 소개 이번시간에 배울 내용을 소개한다. 활동 10

  개

① 화의 원리 이해

① 계지향  화법과 사실지향  

화법을 이해시킨다. 
① 강의 ① 10

화

진단표

② 계지향 화법을 연습시킨다. ② 활동 ② 10

② 갈등해결을 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  남녀 간의 성 심리의 차이 

이해

① 갈등해결과 부부싸움을 이해시킨다.

② 부부간에 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시킨다.

③ 부부싸움 규칙을 이해시킨다. 

④ 바람직한 화 등의 내용을 이해

시킨다. 

강의 30

③ 바람직한 화방법

① 기본 인 태도를 이해 시킨다. 

② 정확하게 말하는 방법을 이해시킨다. 

③ 잘 듣기 등의 내용을 이해시킨다.

강의 20

④ 실습

① 나의 화방식을 실습시킨다.

② 자기표 을 연습시킨다. 

③ 경청기술사용을 연습시킨다.

④ 갈등해결 방법과 계지향  화

나, 달법 등을 실습한다. 

활동 30

종  결

① 요개념 재설명  평가 ④ 요한 개념을 재차 강조한다. 5

② 다음시간 고
② 다음수업의 내용  시간을 고

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5

<표 4> 로그램 강의안 제 3회기

Session４: 건강한 사랑과 성 120분

교육목  커 간의 애정을 증진 시키고 건강한 성생활을 한 지도 

교육목표 

① 사랑의 의미와 속성을 이해시킨다. 

② 커 간의 사랑의 색깔을 이해시킨다.

③ 성공 인 사랑을 실 시키는 태도형성을 돕는다.

④ 남녀 간의 상이한 성 반응을 이해시킨다.

⑤ 성 심리를 이해시킨다. 

교육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시간(분) 비물 

도  입  ① 강사소개  강의내용 소개 
사랑에 한 이해  건강한 성 실 을 

이해시킨다. 
강의 10   

  개  

사랑 

① 열정과 사랑 

① 사랑이라 하면 

(끝말잇기）실습시킨다.  
활동  10

 

 

② 사랑의 일반  특성 ② 사랑의 일반  특성을 이해시킨다. 강의 10

③ 사랑의 조건
③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에 한 

답을 하도록 시킨다. 
활동 15

④ 사랑의 유형
④ 에로스, 루더스, 스토르게, 래그마, 

마니아, 아가페등의 유형을 이해시킨다. 
강의 15

⑤ 나의 사랑의 색깔 검 ⑤ 사랑의 색깔 검한다. 활동 10

⑥ 사랑의 요소 ⑥ 가꾸어가는 사랑, 요소를 제시한다.  강의 10

올바른 성, 아름다운 성 

① 검하기
① 각본과 성에 한 태도 검한다. 활동 10

② 성 반응 이해 ② 남녀간의 성 반응의 차이  이해시킨다. 강의 20

종  결 

① 요개념 재설명  평가 
사랑의 속성과 남녀간의 성 반응의 차이 

이해시킨다.
5

② 다음시간 고
다음수업의 내용  시간을 고하는 것

으로 종결한다. 
5

<표 5> 로그램 강의안 제 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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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상  차 

본 프로그램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생활의 잠

재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학부설 가족복지센터’의 예비부

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교육과

정의 홍보를 통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적령기 남녀 20명을 

모집하여 교육하였으며 그 중 결혼을 계획하는 8쌍의 커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을 대상으

로 성역할태도, 의사소통 능력의 영역을 측정하였으며 그 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들의 교육내용 만족도, 프로

그램의 내용에 대한 욕구 등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적으로 사전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과 갈등해결기술

의 수준, 성역할 태도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사후조사는 

실시된 프로그램의 각 세선의 교육내용과 교육효과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및 성역할 태도 및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기술의 수준, 성역할 태도 등의 변화에 대한 것을 질문하였다. 

각 강사와 진행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사전 사후 조사의 

통계적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후 참가자들의 성 역할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연구문제 2>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후 참가자들의 의사소통 수준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연구문제 3> 실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실시된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개선점과 

제안은 무엇인가? 

3. 측정도구 

본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참여자의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만족도와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한 성 역할 태도의 변화와 의사소통 수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였다. 

총 78개 질문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질문하는 

12개 문항과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17개 문항, 의사소통수준

을 측정하는 25개 문항, 그리고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포함한 교육 실시에 대한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하

는 24개 문항의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의 성역할 태도는 한국여성개발원(김양희․정경아, 

1999)에서 개발한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5 Likert 척도의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낮을수록 

더욱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는 

사전조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90)이고 사후조사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 =.75)이였다. 

참가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은 Olson 등(1983)에 의해 개발된 En-

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

on and Happiness(ENRICH)의사소통 척도를 허윤정(1997)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5 Likert 척도의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는 사전조사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75)이고 사후조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 .91)이였다. 

4. 자료처리방법

사전 사후조사의 분석을 위한 본연구의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X14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주요통계 분석방법은 Cron-

bach's α 신뢰도검증, 빈도, 백분율 , 평균, Paired t-test 등을 이용

하였다.

또한 교육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 관점에서 

평가 되었다.

Ⅴ. 연구결과

⒈ 표본의 성격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총 16명이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은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 50.0%(8명), 

여성 50.0%(8명)으로 8쌍의 남녀였다(<표 6> 참조). 참여자들의 

연령범위는 22세에서 31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6세였다. 참여자

들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전체의 87.5%(14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6.25%(1명), 전문대 졸 6.25%(1명)으로 응답하였다.

결혼 후 취업유형에 대하여서는 전체 100.0%(16명)이 맞벌이

를 희망하였다. 직업유형에 대해서 사무직이 전체의 50.0%(8명)

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37.5%(6명), 전문기술직 12.5%(2명)로 

응답하였다.

배우자의 만남의 유형에 대해서는 전체의 93.75%(15명)이 

‘연애를 통해서’ 만났다고 응답했으며 오직 6.25%(1명)만이 

‘중매가 이루어진 후 연애를 하게 된 절충형’에 의해 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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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  특징 명(%)

성  별
남

여

8( 50.0)

8( 50.0)

연령(세) m=26.10세(sd=3.73, 범 =21~31)

교육수  체

고졸( 퇴)

문 졸( 퇴)

졸( 퇴)

학원졸( 퇴)

1( 6.25)

1( 6.25)

14( 87.5)

0 (  0.0)

결혼 후 취업형태

외벌이

맞벌이

학  생

0(  0.0)

14( 87.5)

2( 12.5)

직  업

사무직

매직

문기술직

학  생

8 ( 50.0)

0(  0.0)

2 ( 12.5)

6 ( 37.5)

결혼유형
연  애

충형

15(93.75)

1( 6.25)

종  교

개신교

천주교

무  교

8( 50.0)

2( 12.5)

6( 37.5)

결혼후 월소득

200만원 

300만원~400만원 

400만원 이상 

2( 12.5)

8( 50.0)

6( 37.5) 

결혼후 가족형태

확 가족

핵가족

부부만

2( 12.5)

8( 50.0)

6( 37.5)

교육  비부부 교육 참여 여부
없  음

있  음

14( 87.5)

2( 12.5)

미래 결혼생활을 한 교육  도움 여부
없  음

있  음

14( 87.5)

2( 12.5)

  체 18(100.0) 

<표 6> 교육 참가자들의 일반  특성 (N=18)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종교는 전체의 50.0%(6명)가 개신교를 

믿고 있었으며 12.5%(2명)은 천주교를 믿고 있었으며 37.5%(6명)

이 무교였다. 결혼 후 월 소득에 대해서는300-400만원이 전체의 

5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7.5%(6명)이 400만원 이상, 

12.5%(2명)이 200만원으로 응답했다.

결혼 후 가족의 형태로는 전체의 50.0%(8명)이 ‘부부와 자녀

로 구성된 핵가족을 이룰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7.5%(6명)이 

부부만 살아가겠다고 응답하였고, 12.5%(2명)이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구성된 확대가족을 이룰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결혼 전 예비부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서는 

전체의 87.5%(14명)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미래의 결혼을 위해 가족 성원으로부터 교육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7.5%(14명)이 교육적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12.5%(2명)은 ‘도움을 받

았다’고 응답하였다. 

2. 교육 참여자들의 성역할 태도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성 역할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Paired t-test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더욱 낮은 점수

는 더욱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 참여자의 성역할 태도의 평균

값은 더욱 하향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사전조사의 결과와 비교

하여 더욱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참여자의 의사소통 수

교육 참여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수준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서 Paired t-test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나타낸다. 

<표 8>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 참여자의 의사소통 능력 수준의 

평균값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더욱 상향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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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사 검사 수 사후검사 수 t 값

성 역할 2.46(0.75) 2.41 (0.53) .28

(N=16, Cronbach's α, 사  .90, 사후 .75)

<표 7> 교육 참여자들의 성역할 태도의 사  사후 검사비교 

변인 사 검사 수 사후검사 수 t 값 

의사소통 수  3.16(0.18) 4.23(1.18) .32*

(N=16,  Cronbach's α, 사  .90, 사후 .75 *p<.05)

<표 8> 교육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수 에 한 사  사후 검사의 비교 

항  목 평가내용 평균(표 편차)

교육 로그램의 내용에 한 만족도 

결혼과 가족 

부부 계  성 역할의 이해 

부부간의 의사소통 

성과 사랑 

4.1(0.39)

3.7(0.41)

4.6(0.50)

3.5(0.90)

총  합 3.98(0.55)

<표 9> 참여자들의 로그램 교육 내용에 한 만족도

평가항목 평균(표 편차)

교육이후 계 만족도

교육 반에 한 만족도

4.0(0.57)

3.80(0.41)

<표 10> 참여자들의 교육효과에 한 반 인 만족도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 참여자의 로그램 만족도

1) 교육내용

<표 9>에 따르면 결혼준비교육 실시 후 참가자들의 교육내

용의 만족에 대한 총합점수는 5점 만점의 3.98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은 5점 만점에

서 4.60점으로 부부관계 및 성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과 

사랑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

내었다. 

2) 교육효과에 대한 만족도

<표 10>에 따르면 교육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교육

이후 커플관의 관계개선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4.0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5점 만점에서3.80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돕는 프로그

램은 단기교육 프로그램이었으며 교육 실시 후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1. ‘성 역할 교육’의 결과와 관련해서 ‘성 역할 교육’을 받은 

후 참여자들은 더욱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향하는 것으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배우자간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은 결혼생활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강조

하였다(양명숙, 1996; 윤경자, 1997; Perry-Jenkins & Crouter, 

1990;박주희, 2003; 차성란, 1998; Hochschild, 1997; Kane 

& Sanchez, 1994; Park & Liao, 2000). 더욱이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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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결혼 후 맞벌이를 희망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부부가 ‘양성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은 결혼 후 일과 가족을 

결합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스스로 양성 평등적 성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성 역할 

태도의 실제적 변화에서는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의 부부들이 부부간의 양성 평등적 역할 수행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유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혼 생활에서 남녀 간의 역할 공유 

및 변화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아직 전통적 

역할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이 단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단시간의 교육적 투입은 커플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도왔을지라도 그들의 성 

역할의 재사회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미흡하였다

고 보며 더욱 오랜 시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평등한 성역할의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은 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반영

하여 형성된 태도 또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 

역할 교육을 위한 장기 교육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2.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 교육의 효과와 관련해서 교육 

후 참여자들의 의사소통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 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미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과 같이 의사소

통과 갈등해결의 교육내용은 ‘결혼준비교육’에서 교육내용의 

요구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즉, 부부관계의 개선 및 부부생활

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방식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커플간의 상이한 성 

심리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대화 방법을 습득한 것은 그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적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방법’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기회는 남녀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결과로 인지되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

결기술은 행복한 부부생활을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승인하여 긍정적 기술 습득과 태도형성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본다. 의사소통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참가자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 본연구의 

참가자들의 ‘교육내용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프로그램의 강의안은 참여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

라는 점과 참여자들의 집단성격과 요구에 연관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유효적절하게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보면 의사소통기술, 성 역할에 대한 이해

교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자들은 성과 사랑에 대한 교육

에 대하여 ‘가장 낮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차기 교육의 

과정은 더욱 정 한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4. 참여자들의 ‘교육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련해서 

본연구의 참가자들의 ‘교육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후 커플관의 관계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부부들은 커플 간의 관계개선에 대해 

매우 높게 동기화 되어있었다. 참여자들의 이와 같은 적극적 

태도로 인해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적 효과를 갖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사전 사후 

조사의 객관적 결과 및 교육자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관적 평가를 더욱 정확하게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의 지표들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

라고 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미래의 결혼 생활에

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예비

부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기술과 문제해결기술의 학습은 결

혼생활의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관계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결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공헌할 것

이라고 본다. 

한편,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과 보편적 보급과 

대한 문화적 이해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를 소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소집과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다.

즉, 결혼을 앞둔 적령기 남녀들은 프로그램의 참여의사를 

갖더라도 ‘결혼준비교육’의 타이틀에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를 위해 교육장소를 방문했던 커플이 

‘결혼’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느끼고 참석을 포기했던 사례도 

발생하였다.

결혼의 성립은 남녀 간의 지속적인 애정과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혼의 법적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커플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예비부부’로 승인 활동

에 참여하는 것을 아직 우리문화에서 꺼려하는 문화적 영향을 

반영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결혼준비교육’은 이러한 문화적인 국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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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급을 위한 다양한 대안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미국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부터

의 준비를 위한 공교육 과정의 보급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지역사회 중심의 아웃리치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교육회

기의 확장과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이 연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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